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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경제의 급성장과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

자, 국제결혼 이민자와 외국 국적 및 동포 유학생의 유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사증의 

면제를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395,0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2). 그

러나 이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열악한 신체 및 정

신건강 관리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Seol, Hong, Goh, 

& Kim, 2005),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전국 201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문화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2).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경우 다문화 대상자들을 위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교육에서도 간호현장 실무와 관련하여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Sue, 2006).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과목이 전공과목과 통합되어 교과

과정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Bagnardi, Bryant, & Colin, 2009)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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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
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Methods: In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an experi-
mental group (n=40) or a control group (n=4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Chi-square or Fisher's ex-
act test, and paired t-test with the SPSS windows 18.0 program. Results: After receiving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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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hus,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effort to integrat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 the nursing curriculum. 
Repeated study to test effects of thes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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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자격 면허시험에도 다문화 관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Silvestri,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국내 150개 간호대학 

중 28개 대학만이 다문화 관련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대부분 

전공이 아닌 교양선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자기중심

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가 필요하며(Hoffman, 

2000)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 그

러나 신입간호사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상자에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

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Bandura (1989)가 제안한 것처럼 

자기효능감을 높게 자각할 때 주어진 행동을 자주 선택하고 지속하

며, 효능기대가 높을수록 동기 수준이 높아지므로 교육을 통해 자

기효능감을 지속시키는 것(Lim, Downie, & Nathan, 2004)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인간관계의 실제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

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uellar, Brennan, Vito, & de Leon 

Siantz, 2008).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 역량 강화프로그램(Kang, Jung, Chung, & Lee, 2011),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Jang, 2009), 다문화 인식, 문화적 민감성

과 관련하여 일반인과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프

로그램(Hyun & Park, 2003; Park, Lee, & Kim, 2011) 등이 있었으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적용하여 

이들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

함으로써 간호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성찰일지 쓰기에 의한 문화적 역량 내용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

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2개 간호대학생 80명으로 자발적으

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하였다. 시기는 전공과목을 학습하기 

전 교양과목을 주로 학습하는 1학년생으로서 1학기 중에는 대학생

활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기초과학과 기본간호학을 이수하여 

기본적인 간호개념을 이해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준비로 나이팅게

일 선서식을 마치게 되는 2학기 과정에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존의 유사 연구

가 없으므로 작은 효과크기 0.3로 선택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설정하였을 때 6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모집된 연구 대상은 

모두 여학생으로 실험군 40명, 대조군 40명으로 연구 종료 시까지 

한 명의 탈락자도 없었다. 

3. 연구 도구 

1) 문화적 역량

Campinha-Bacote (2007)가 개발한 Inventory for Assessing the Pro-

cess of Cultural Competence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tudent 

Version (IAPCC-SV)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다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가 역 번역한 것을 저자에게 보

내어 본래의 의미를 확인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갈망 4

문항, 문화적 인식 3문항, 문화적 기술 3문항, 문화적 지식 5문항 및 

문화적 접촉 5문항의 5개 영역으로 총 2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

점인 4점 평점척도이며 가능한 총점 범위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 공감 능력

Davis (1996)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 (2002)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로 저자로부터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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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

각하거나 동정하는 24문항과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나타내는 6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

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하

고 부정적 6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30-150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의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80이었다. 

 

3) 자기효능감 

Bandura (1997)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Ko (2004)가 수정·보

완한 도구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

로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8문항과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7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4점 평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

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고 부정적 문

항은 역 환산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o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 값은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4. 연구 진행 절차

1) 연구자 준비 및 이론적 개념틀 구성

연구자는 미국 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24년간 간호하였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서 10년 

이상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은 Campinha-Bacote (2007)의 모

델에서 도출되었다. Campinha-Bacote (2002)는 문화적 역량은 상이

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이주민

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통합적 능력으로서 문화적 갈망이 중심

적 역할을 하며 갈망이 폭발하면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

적 기술, 문화적 접촉의 5가지 요소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감 능력은 문화적 역량 요소들과 연

결되는 매개체이며 문화적으로 역량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효

능감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개념을 통합하는 

이론적 개념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2)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문화적 갈망) 자·타문화에 대한 올

바른 인식(문화적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 및 수용성을 증진시

키며,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대상자들의 문화와 질병·건강개념에 

대한 지식의 습득(문화적 지식)과 이주민 강사와의 접촉을 통해(문

화적 접촉) 문화적으로 민감한 간호사정 기술(문화적 기술)을 함양

하기 위함이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다문화 교육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Kar-

dong-Edgren & Campinha-Bacote, 2008; Park et al., 2011) 이루어졌다. 

내용은 다문화 개념과 한국 다문화 역사 소개를 통해 다문화에 대

한 관심 자극 및 문화적 갈망을 고취시키는 도입단계, 국내체류 외

국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5개 국

가의 역사, 종교, 가치관, 질병, 생물학적 및 약물 반응과 한국 문화

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

술 및 문화적 접촉에 초점을 둔 전개단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고 평가하는 종결단계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간호학 교수 2명, 다문화 교육전문가 1명, 15년 이상 임상경

력이 있는 간호사 2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1명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예비프로그램은 3년제 간호대학 2학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2011년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7회기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프

로그램 진행은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활동인 마인드맵 그리기(Jung, 2004)를 시작하여 1회기 당 60분

씩 동영상, PPT, 강의, 그룹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성찰일지 쓰기는 자

기 자신과 자신의 학습과정을 반성하며 갖게 되는 소감이나 의견을 

스스로에게 표현하는 학습기록(Hwang & Jang, 2005)으로서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므로(Cross, Brennan, Cotter, & Watts, 

2008)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것과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

여 회기 종료 후 자유롭게 개방형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
tence and self-efficacy. 



693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www.kan.or.kr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3) 최종프로그램 확정 및 교육 시행

본 프로그램은 2학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실습과정을 통해 대인

관계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새롭게 실습을 시작하는 1

학년의 경우 사전훈련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본 프로그램 대상

으로 선택하여 2011년 11월 1일에서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프로그램 결과, 간호대학생들은 주로 타문화의 역사, 생활방

식, 질병, 죽음 및 의료 관련 정보보다는 타국의 음식문화와 축제 및 

다문화 대상자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질의응답에는 소수의 학생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구문명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은 미국을 제외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자가 많은 국

가 순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4개 국가를 선택하였다. 각 국

가의 개괄적 소개에서는 역사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문화적 개

념과 이해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서론 부분을 2회기로 하였다. 

특히, 전개단계에서 각 국가의 소개는 해당 국가 외국인 강사를 직

접 참여하도록 하였고, 국가 차이에 대한 이해 확장을 위해 교육프

로그램의 회수를 11회기로 연장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1차 패

널자에 의해 재검토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6-7명을 한 그룹으로 

정하여 소그룹 마인드맵 그리기, 그룹토의 및 성찰일지 쓰기로 매 

회기마다 모든 학생이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과 발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5. 자료 수집 절차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CUMC11U155)의 승인을 받고, A, B대학 간호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 1학년 학생 중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를 자원한 간호대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

서를 받았다.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우선 A대학 간호대학생은 실험군으로, B대학 간호대학

생은 대조군으로 배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을 사전 조사하였다. 실험군에게 다문

화 교육프로그램을 6주 동안 진행하였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되는 6주째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

기효능감을 사후 조사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연구 종료 후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구성한 소책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교실 I-중

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를 전달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두 군 간에 동질성은 Inde-

pendent t-test, Chi-square or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

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효과 차이에 대한 분석은 Independent t-test

와 paired t-test로 하였다. 매 교육프로그램마다 수집된 성찰일지는 

학생들의 기록 내용을 단계마다 문장 단위로 전사하여 Kim과 Choi 

(2007)의 귀납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전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

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확

인되었다(Table 1, 2).

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51.83점에서 중재 후 67.78

점으로 증가하였으며(p< .001), 대조군은 52.58 점에서 53.20점으로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Table 3).

3. 공감 능력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40) Cont. (n=40) χ2 p

n (%) n (%)

Age (year) ≤19
≥20

33 (82.5)
 7 (17.5)

32 (80.0)
 8 (20.0)

0.08 .775

Religion Yes
No

22 (55.0)
18 (45.0)

16 (40.0)
24 (60.0)

0.11 .745

Experience of living 
overseas

Yes
No

 6 (15.0)
34 (85.0)

 5 (12.5)
35 (87.5)

2.46 .116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Yes
No

22 (5.0)
18 (45.0)

15 (37.5)
25 (62.5)

0.24 .626

Experience of 
volunteering overseas

Yes
No

13 (32.5)
27 (67.5)

11 (27.5)
29 (72.5)

1.81 .179

Foreign friends Yes
No

11 (27.5)
29 (72.5)

17 (42.5)
23 (57.5)

1.98 .160

Family members living 
overseas

Yes
No

25 (62.5)
15 (37.5)

18 (45.0)
22 (55.0)

2.46 .116

Fluency in speaking 
foreign languages

Advance
Intermediate
Novice

 4 (10.0)
23 (57.5)
38 (32.5)

 1 (2.5)
26 (65.0)
13 (32.5)

.447*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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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은희·박재순

공감 능력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115.50점에서 중재 후 120.03

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대조군은 중재 전 111.48점에서 중재 후 102.88점으로 감소하여

(p< .001),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Table 3).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44.98점에서 중재 후 

51.0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 .001), 대조군은 중재 전 

42.60점에서 중재 후 38.8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1). 각 

군의 중재 전·후의 점수 차이는, 실험군은 6.05점, 대조군은 -3.73점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Table 3). 

5. 성찰일지 내용분석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자기성

찰일지를 종합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

심”, “개인의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음”,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

함”,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적 

접근 경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

식을 기반으로 얻은 자신감”의 7개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문화

적 역량 5개 영역(문화적 갈망,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

술, 문화적 접촉)과 공감 능력, 자아효능감과 관련된다. 각 주제의 다

빈도를 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은 문화적 갈망의 범주로 “다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다” 78%, “한

국과 다른 나라 문화에 차이에 대하여 알고 싶다” 70%를 나타내었

다. 개인의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음 영역은 문화

적 인식의 범주로 “인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무의식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5%, “내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가 75%로 나타났다.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학습함의 영역은 문화적 지식의 범주로 “베트남과 중국 문

화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과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

슷하다” 75%,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살림을 

장만하는 것이 한국과 비슷하다” 73%,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많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재미있다”가 73%로 

나타났다.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영역은 문화적 기술의 

범주로 “말도 안 통하고 배경을 모르면 오진하기 쉽겠다”가 83%, “외

국인을 대할 때 조심해야할 것이 많다”가 80%를 나타내었다.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적 접근 경험의 영역은 문화적 접촉의 

범주로 “그 나라 말을 알고 대화해보고 싶다”가 73%, “현지 사람들

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가 70%를 나타내었다. 다른 사람의 입

장이 되어봄의 영역은 공감 능력의 범주로 “내가 챤드라였다면 하

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가 58%,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가 50%로 나타내었다.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얻은 자신감의 영역은 자기효능감의 범주

로 “챤드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가 

65%, “인종에 따라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

다”가 63%를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문화적 역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

에 대한 이해,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성, 문화

Table 2. Baseline Outcome Measu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 (n=40) Cont. (n=40)

t p
M±SD M±SD

Cultural competence 51.83±4.85 52.58±4.89 -0.69 .493

Empathy 115.50±8.96 111.48±10.48 1.80 .076

Self-efficacy 44.98±5.22 42.60±6.00 1.89 .06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tw p
Difference

tb p
M±SD M±SD M±SD

Cultural competence Exp. 
Cont.

51.83±4.85
52.58±4.89

67.78±4.59
53.20±5.62

-18.01
-0.63

< .001
.536

15.95±5.60
0.625±6.32

11.47 < .001

Empathy Exp. 
Cont.

115.50±8.96
111.48±10.48

120.03±8.26
102.88±9.86

-2.10
3.96

.42
< .001

4.53±13.60
-8.6±13.74

4.29 < .001

Self-efficacy Exp. 
Cont. 

44.98±5.22
42.60±6.00

51.03±4.75
38.88±2.42

-5.43
3.76

< .001
< .001

6.05±7.05
-3.73±6.26

6.56 < .001

w: Within group; b: Between group; Exp.=Experimental group(n=40); Cont.=Control group(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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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과 민감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타문

화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수록 문화적 역량이 증진된다고 본 Ham-

mer, Bennett와 Wiseman (2003)의 주장과 4학년이 1학년보다, 학생보

다 교수진이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보인 결과에 따라 간호학 교과

과정에 구조화된 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문화적 역량 강

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Sargent, Sedlak와 Martsolf (2005)의 

연구에 의해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Campinha-Bacote (2007)가 제시

하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별로는 수용할 만한 차이를 얻지 못

하였으므로 문화적 역량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 문화적 갈

망과 다른 요소에 대한 영역별 특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감 능력의 증진은 본 연구에서는 다소 미미했는데, 이는 공감 

능력의 개발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응할 때 나타나며, 타

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험을  통하여  개발된다는  선행  연구

(Gudykunst, 1984)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대학 

1학년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만한 감정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챤드

라”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챤드라의 입장을 

공감하였고 챤드라와 같은 외국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 증진의 필수조건인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체험학습

(Cronin, 2005)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때 공감 능력의 향상을 극대

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 또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되었는데, 이는 수 

차례의 학습을 통하여 타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감소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

자와 접근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상은 

다르지만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아동의 힘

북돋우기에 도움을 주었던 결과(Kang et al., 2011)와 관광대학생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교육을 통해 높일 수 있었던 결과에서도 지

지가 되었다(Kim & Kim, 2012).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교

육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되므로 간호학 교과 내에서의 교육

훈련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Campinha-Bacote (2007)에 의하면 문화적 역량을 측정 가능한 5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차이

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찰일지에서 다빈도로 나타난 내용 중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개인적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

족을 깨달음,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의 차이점을 

학습함,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

적인 접근 경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봄, 교육을 통한 자신감 

획득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문화적 역량 5개 영역(문화

적 갈망,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접촉)과 공

감 능력, 자아효능감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표현된 문화적 갈망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열정, 

열린 마음,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적으로 

역량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동력(Campinha-Bacote)

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

음”으로 표현된 문화적 인식은 인간이 어떤 것에 많이 접할수록 호

감이 증가한다(Mo & Hwang, 2007)는 주장에 의해 지지가 되며, 자

신이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및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

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학습함”으로 표현된 문화적 지식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는지가 분명해

지며,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Bennett, 2009)는 주장에 의해 지지가 된다.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표현된 문화적 기술은 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

확한 간호진단 능력, 의사소통 능력,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다양한 인종 간의 신체적 구조, 피부색, 

약물의 반응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적

절한 간호사정 기술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문화 대

상자와 직·간접적 접근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문화적 접촉은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인 경험에 불과할 

수 있으며 동일 문화권 사람이라도 같은 행동양상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Campinha-Bacote, 2007) 한 명의 외국인 강사를 통해 그 나

라의 문화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에게 적용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적 역량 강화와 공감 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의

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단순히 문화적 지식과 관련

된 정보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와 민족, 문화에 대해 완전 

학습을 도모하였다는 자신감으로 특정 국가와 인종 및 민족에 대한 

특성을 일반화하고 목록화할 위험성이 있음(Bennett, 2009)을 고려

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속성을 분리해내지 못

하였고 단기간의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해 보완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문

화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하므로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므로(Ben-

nett) 현재 일부 간호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교과과정 내에 체계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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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

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로 시도되었다. 결과에서 다문화 교

육프로그램이 문화적 역량 강화와 공감 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

키기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교육 과정에 도입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적이고 보완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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